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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東武遺稿 의 ‘東武自註’와  격치고  儒略 에서 실마리를 얻어,  주 

역 의 文王八卦圖를 통해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는  동의수세보원  

제1권 性命論 을 분석 고찰하였다. 

동무는 ‘東武自註’에서 性命論 의 天機 有四를 文王八卦圖의 卦와 방위로 직접  

주석하였으며, 또 四端論 에서는 ‘肺脾肝腎을 네 모퉁이(四維) 四象’이라 하여, 文王

八卦圖를 통해 사상의학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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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命論 에서는 자신의 四象的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인간 존재를 天機 人事

性 命의 구조로 논하면서, 天機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은 耳目鼻口와 人事인 事

務 交遇 黨與 居處는 肺脾肝腎과 결부시키고, 性인 頷臆臍腹에는 籌策 經綸 行

檢 度量이 있고, 命인 頭肩腰臀에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文王八卦圖에 배치하면, 天機는 네 正方에 위치하여 天時(耳)는 離卦( )

에 世會(目)는 震卦( )에 人倫(鼻)은 坎卦( )에 地方(口)은 兌卦( )가 각각 배

치되고, 人事는 네 모퉁이에 위치하여 肺(事務)는 巽卦( )에 脾(交遇)는 艮卦( )

에 肝(黨與)은 乾卦( )에 腎(居處)은 坤卦( )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논리 구조로 頷臆臍腹은 네 正方에, 頭肩腰臀은 네 모퉁이에 배치되

어, 頷은 離卦( ) 臆은 震卦( ) 臍는 坎卦( ) 腹은 兌卦( )에 각각 배치되

고, 頭는 巽卦( ) 肩은 艮卦( ) 腰는 乾卦( ) 臀은 坤卦( )에 각각 결부되

어 文王八卦圖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文王八卦圖를 통해 性命論 의 天機 人事 性 命의 四象的 사유체계가 

완전하게 결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제어

東武 李濟馬,  東醫壽世保元 ,  周易 , 四象醫學, 文王八卦圖, 性命論.

. 시작하는 말

동무는  동의수세보원  甲午舊本의 間紙에서 “마음에 깊이 두어 생각  

함이 진실로 ‘易道’에 있다.”1)라 하고,  格致藁  제2권 反誠箴 에서는 ‘ 주

역  繫辭上篇 제11장의 인용을 통해 太極은 마음이고, 兩儀는 마음과 몸이

1 )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潛心之下, 眞有易道存焉. 反掌之間, 似乎兵法寓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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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四象은 事心身物로’2) 규정하여, 四象哲學이 易學의 진리(易道)에 근거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의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太極이나 陰과 陽, 太陽 太陰  

少陽 少陰 등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주역 에 근거한 것이다. 또 동무

의 평전을 쓴 李能和(1869 1945)와 六堂 최남선(1890 1957)도 동무의 

학문이  周易 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3)

그러나 현재 동무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송대 성리학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의 心性論과 비교 연구를 하거나, 동무의 四象說을 인간 안에 존

재하는 경험적 존재로 파악하여 유학에 근거하되 경험의 관점에서 심성

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 한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의 이론적 기초인 漢代 

이후 내려온 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사상의학을 연구하고 있다.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무의 四象哲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 

족한 것으로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周

易 의 학문 체계에 근거해야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주역 의 文王八卦圖는 북송의 易學者 邵康節(1011  

2 )  格致藁 , 反誠箴 ,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兩儀, 兩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 

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兩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3 ) 이능화는 “(동무는) 經史와 子集을 모두 통달하였는데 그 중에  주역 을 더욱 좋아하 

여 그 오묘한 뜻을 연구하시기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수년을 연구하는 동안에 마침내 

 주역 의 이치를 통달하여 그 妙諦를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하였고,(朝光社 編輯,  朝

鮮名人傳 , 朝光社, 1948, 341쪽.) 최남선은 시문독본 에서 “一日은 書樓에서 周易을 

발견하고 久待하던 異物을 偶獲한 것처럼 大喜注心하여, 寢餐을 忘廢하기에 至하여, 母

氏 匙箸를 代進하되 食味를 辨치 못하며 泥塑와 如히 終日端坐하여 奧義를 深賾하더

라.”라고 하였다.(六堂전집편찬위원회 편,  육당최남선 전집8 , 현암사, 1974, 558쪽)

4 ) 임병학,  格致藁 에 나타난 이제마의 易學的 사유체계(1)-학문연원과 四象의 역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  퇴계학보 , 제132집, 퇴계학연구원, 2012,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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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이  주역  說卦 제5장에 근거하여 ‘文王後天八卦圖’를 그린 이후에, 

朱子가 성리학의 철학적 근거를 담고 있는  易學啓蒙  제2권 原卦畫 에

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모든 조선의 유학자들의 관심이었던 八卦圖이다.5)

동무는  格致藁 에서  역학계몽  제2권 원괘획 에서 논한 ‘易有太極’ 

절과 ‘伏羲八卦圖’, ‘文王八卦圖’를 인용하여, 자신만의 사상철학으로 재해

석하고 있다. 특히 儒略 에서는 文王八卦圖에 인간 본성의 이치가 혼연하

다고 하는 등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文王八卦圖를 논하고 있다.6) 

文王八卦圖와 四象哲學에 대하여, 이창일은 “복희 문왕 괘상과 그에 기 

반한 한의학 그리고 새로운 易象과 모종의 부합을 보이는 동무 사상은 열

린 마음으로 접근해야하는 미답의 사유 지평이지 一曲의 논리로 배척될 수 

없다”7)고 하면서, 易學과 사상철학의 새로운 탐구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또 八卦圖의 八卦와 동무철학의 연관성에 대해 지규용은 ‘ 周易 의 八 

卦 卦象과 東武의 事心身物에 대한 배속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

니다’하고,  周易 에서 밝힌 八卦의 性情을 근거로 事心身物에 대하여 나

름대로 해석하기도 하였다.8) 

이에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를  

집약하고 있는  동의수세보원  제1권 성명론 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제

5 ) 박권수, 2004, 조선후기 象數易學의 발전과 변동 -  易學啓蒙 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 ,  한국사상사학 , 제22집, 281면 참조.

6 ) 임병학, 주자의  易學啓蒙 에 근거한 동무 이제마의 역학적 사유체계의 특징 ,  한 

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4, 447 448쪽.

7 ) 이창일, 하성문고 소장  東武遺稿 에 대하여 - 문헌 성립 考定과 2차 삽입된 <東 

武自註> 검토를 중심으로 - ,  장서각 , 제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58쪽.

8 ) 지규용,  동무 격치고 역해 , 도서출판 영림사, 2001,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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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동무의 저술에 나타난 文王八卦圖를 먼저 고찰하고, 제3장에서

는 설괘 제5장에서 밝히고 있는 문왕팔괘도의 철학적 의미를, 제4장에서

는 文王八卦圖와 性命論 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동무의 저술에 나타난 文王八卦圖

사상철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격치고 를 분석해보면, 동무가 논하고  

있는  周易 의 학문적 내용은 3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9) 

먼저 反誠箴 에서 繫辭上篇 제11장의 ‘易有太極’절을 인용하면서 四象 

을 事心身物로 규정한 것이며,10) 둘째는 反誠箴 서문에서는 “形狀과 理

致에서 卦象을 취함은 단지 마음속으로 헤아린 견해(臆見)이지만, 그 卦象

이 여덟 개가 있음은 진실로 伏羲易의 卦象이 이와 같다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11)라고 하여, 伏羲八卦圖를 논한 것이다.

셋째는 제1권 儒略 에서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본성을 알고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뜻을 씀이 무궁하며,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본

성의 이치를 모두 얻게 된다. 본성의 이치는 文王易의 卦象에 혼연하고 

온전히 나의 지각 속에 갖추어진 것이니 ‘본성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이

9 )  격치고 에서 논한  주역 의 학문적 내용은 임병학의 주자의  易學啓蒙 에 근거한  

동무 이제마의 역학적 사유체계의 특징 ( 한국문화  제6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14.)을 참고 바람.

1 0)  格致藁 , 反誠箴 ,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兩儀, 兩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 

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兩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1 1)  格致藁 , 反誠箴 ,“形理之取象 只是臆見而其象有八, 非眞謂伏羲易象如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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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라고 하여, 文王八卦圖를 언급 한 것이다.

그런데 동무의 四象哲學은 기본적으로 儒學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존재 

의 규명을 통해13)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사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儒

略 에서 인간 本性의 이치가 文王八卦圖에 있다고 한 것에서 文王八卦圖의 

원리가 자신이 창안한 사상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그는  東武遺稿  제3권 性命論 에서 

“地方은 곧 少陰이니 위가 끊어진 兌卦로 西方이고, 人倫은 곧 太陰이니  

가운데 이어진 坎卦로 北方이다. 이 두 방위는 오른쪽 위를 열어 눌러서 땅

은 남고 하늘은 부족한 방위이다. 그러므로 ‘첫째는 지방이다’라고 하였다.

世會는 곧 少陽이니 아래가 끊어진 巽卦(아래가 이어진 震卦)로 東方이고,  

天時는 곧 太陽이니 가운데가 빈 離卦로 南方이다. 이 두 방위는 왼쪽 아래를 

열어 눌러서 하늘은 남고 땅은 가득 차지 않는 방위이다. 그러므로 ‘넷째는 

천시이다.’라고 하였다.”14)

라고 하여,  東醫壽世保元  제1권 性命論 의 天機 有事를 文王八卦圖의 方 

位와 卦에 배치하고 있다. 즉, 地方은 兌卦( ) 人倫은 坎卦( ) 世會는 

震卦( ) 天時는 離卦( )에 각각 연계시키고 있다.15) 

1 2)  格致藁 , 儒略 , 天時, “盡其心者 知其性, 盡其心者 無窮用意也, 知其性者 盡得性理 

也, 性理者 文王易象 渾然全備於吾之知覺中 曰盡性”

1 3)  格致藁 , 儒略 , 天下, “學問, 哲也.” , 天時, “知人, 難哲.”

1 4)  東武遺稿 , 제3권 性命論 , “地方卽少陰兌上絶, 西方也. 人倫卽太陰坎中連, 北方也. 此 

兩方, 闢鎭右上, 地有餘天不足之方, 故一曰地方云. 世會, 卽少陽巽下絶, 東方也.(震

下連) 天時, 卽太陽离虛中, 南方也. 此兩方, 闢鎭左下, 天有餘地不滿之方, 故四曰天時云.”

1 5) 여기서 兌卦 서방 坎卦 북방 離卦 남방은 文王八卦圖와 일치하지만, 동방이라고  

한 巽卦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性命論 을 설명하면서 3卦가 일치하고 하

나가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巽卦는 震卦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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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武自註’로 불리는  동무유고  제3권 성명론 에서 동무가 직접 文王 

八卦圖의 八卦를 통해 성명론 에 대하여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四象醫學

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東醫壽世保元 이  주역 의 문왕팔괘도 원리

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武自註에서 밝힌 文王八卦圖의 원리를 근거로  동의수세보원  제1권 

을 해설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동석은  동의수세보원주해 

에서 자신만의 陰陽五行說에 바탕하여 文王八卦圖에 바탕한 ‘天機運行圖’를 

그리고, 그것으로 性命論 을 해석하고 있다.16) 그러나 동무가 논하지 않

는 十二地支(干支)와 五行을 臟腑와 연결시키는 등 견강부회가 심한 것으

로 생각된다. 

또 이창일은  동무가 남긴 글 東武遺稿 에서 위 인용문을 설명하면서  

‘그 방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文王八卦方位之圖의 배열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東方을 巽卦라 하여 文王八卦圖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東南도 

대체로 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文王八卦圖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17)

또한 文王八卦圖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四端論 과 臟腑論 에서 찾 

을 수 있는데,

“오장의 마음은 중앙의 태극이고, 오장의 폐비간신은 네 모퉁이의 四象 

이다. 중앙의 태극은 聖人의 태극으로 衆人의 태극에서 높이 나온 것이고, 네 

모퉁이의 四象은 성인의 사상으로 중인의 사상에서 널리 통한 것이다.”18)

1 6)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해 , 성리회출판사. 1967, 13쪽.

1 7) 이창일,  동무 이제마가 남긴 글 東武遺稿 , 청계, 1999, 339쪽.

1 8)  東醫壽世保元 , 四端論 ,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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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心)은 한 몸의 주재가 되고, (肺脾肝腎은) 모퉁이에 지고 마음을 등

으로 하여”19)

라고 하여, ‘네 모퉁이(四維)’ 四象과 ‘모퉁이를 지고(負隅)’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게 된다. 

동무철학의 학문적 연원인 儒學에서 ‘네 모퉁이(四維)’라 이름 할 수  

있는 그림은  周易 에서 八卦로 구성된 伏羲八卦圖와 文王八卦圖가 있으며, 

또 數理를 통해 易道를 표상하는 河圖와 洛書 가운데 洛書가 있다. 

그런데 동무는 河圖 洛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伏 

羲八卦圖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름이 있다고20) 하였으니, 네 모퉁

이는 文王八卦圖의 방위로 귀결되는 것이다. 

위 四端論 의 네 모퉁이 방위에 대하여, 사상의학 연구의 개척자인  

홍순용 이을호도 “방위설21)에 의하면 乾(西北) 坤(西南) 艮(東北) 巽

(東南)을 四維라 한다. 그러나 인체의 사유는 心을 中央之太極으로 삼고 

肺 脾 肝 腎이 마치 방위설적 四維인양 설정한 것이다.”22)라고 하여, 

文王八卦圖의 네 모퉁이 卦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동무의 四象哲學과  周易  象數易學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정리

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1 9)  東醫壽世保元 , 臟腑論 ,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2 0)  格致藁 , 反誠箴 ,“形理之取象, 只是臆見而其象有八, 非眞謂伏羲易象如此也.”

2 1) 여기서 방위설은 아래에서 밝히고 있는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나경의 방위설임을 

알 수 있다. 

2 2) 홍순용 이을호,  사상의학원론 , 행림출판, 1976, 39쪽. 

   그렇지만 文王八卦圖의 원리를 통해  동의수세보원 이 논한 사상의학의 철학적 근

거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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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는데, 동무가  격치고 에서 논하고 있는  周易 의 학문적 내

용은 宋代 圖書象數易學을 집성한  易學啓蒙 의 제2권 원괘획 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23) 宋代에 확정된 八卦圖에 자신의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무는  易學啓蒙  제1권 本圖書 에서 논하고 있는 河圖 洛 

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河圖 洛書로 표상되는 易

學의 五行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대 圖書象數易學에 근

거하고 있다고 하여, 漢代 象數易學이나 기존 漢醫學에서 논하고 있는 陰

陽五行說의 입장에서 동무철학을 논하는 것은 사상철학을 왜곡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24) 

한편 동양의 역사 속에서  周易  설괘 제5장에서 근거를 둔 文王八卦 

圖의 八卦 방위는 방위를 나타내는 기구인 ‘나경’25)(아래 그림)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동무가 文王八卦圖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는 생각도 할 수 있다. 

2 3) 임병학, 앞의 논문, 211쪽 참조.

2 4)  格致藁 , 反誠箴 에서는 “물은 지극히 맑으며 파도가 일지 않고, 불은 지극히 말

리면 습기가 침범하지 못하고, 나무가 지극히 곧으면 가지가 굽지 않고, 쇠가 지극

히 날카로우면 칼이 둔해지지 않는다.(水極淸也 波不揚也, 火極燥也 濕不侵也, 木極

眞也 枝不曲也, 金極利也 刀不鈍也.)”라고 한 것을 五行을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것

은 水火木金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지규용, 앞의 책, 

219쪽.) 

   또  동의수세보원  초본권에서도 “폐는 나무를 상징하고, 비는 불을 상징하고, 간

은 쇠를 상징하고, 신은 물을 상징한다.(肺象木 脾象火 肝象金 腎象水)”라고 하였으

나, 이것도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통해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지, 易學의 근

본원리인 五行原理를 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5)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문화수첩 , 역민사, 2009, 192쪽 시각 방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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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의미

易學史에서 文王八卦圖를 철학적 문제로 제기한 학자는 북송의 邵康節 

이다. 그는 종래의 역학사상을 종합하여 ‘先天易學’이라는 자신의 독창적

인 思想을 전개하면서,  周易  說卦 제3장과 제4장에 근거하여 伏羲先天八

卦圖를, 說卦 제5장과 제6장에 근거하여 文王后天八卦圖를 주장하였다.

소강절은 “선천도의 팔괘 차서는 건괘에서 시작하여 곤괘에서 마치는  

것이니 이것이 선천이고 복희팔괘도이다.  주역 에서 상제가 震卦에서 나

와서부터 艮卦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이것이 문왕팔괘도이

다.”26)라고 하여, 伏羲八卦圖는 先天으로, 文王八卦圖는 後天으로 설명하여 

2 6)  皇極經世書 , 三 觀物內篇之一, “先天圖八卦次序, 始於乾而終於坤, 此先天也, 伏羲八卦

也, 周易自帝出乎震, 至成言乎艮, 此文王八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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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學의 先後天論을 처음으로 제

기하였다.

소강절의 先天易學을 계승하

면서 性理學을 집성한 朱子가 

자신의 圖書象數易學의 체계를 

밝힌  易學啓蒙  제2권 원괘획

에서 文王八卦圖(옆의 그림)를 

後天의 八卦圖로 규정함으로서,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면 文王八卦圖를 설명하

고 있는  주역  說卦 제5장의 

철학적 의미를 고찰해보자. 

說卦 제5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락에서는 

“上帝가 震卦에서 나오고, 巽卦에서 가지런해 지고, 離卦에서 서로 나타 

나고, 坤卦에서 지극히 길러지고, 兌卦에서 말씀을 기뻐하고, 乾卦에서 싸우

고, 坎卦에서 수고롭고, 艮卦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27)

라고 하여, 八卦의 작용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서

2 7)  周易 , 說卦 제5장,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勞乎 

坎, 成言乎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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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震卦에서 나오니 震卦는 東方이다. 巽卦에서 가지런하니 巽卦는 

東南이고, 가지런하다는 것은 만물의 깨끗함과 가지런함을 말한다. 離卦는 밝

음이니 萬物이 모두 서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南方의 卦니 성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들어서 밝음을 향하여 다스리니 모두 이것에서 취한 것이다. 坤卦는 

땅이니 만물이 모두 지극히 길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坤卦에서 지극히 길

러진다고 한다. 兌卦는 正秋이니 만물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兌卦에서 말씀을 기뻐한다고 한다. 乾卦에서 싸운다는 것은 乾卦는 西北의 卦

이니 음양이 서로 엷은 것을 말한다. 坎卦는 물이니 正北方의 卦이니 수고로

운 卦로 만물의 돌아가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坎卦에서 수고롭다고 한

다. 艮卦는 東北의 卦이니 萬物의 마침을 이루는 곳이고 시작을 이루는 곳이

기 때문에 그러므로 艮卦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28)

라고 하여, 文王八卦圖에 배치된 八卦의 철학적 의미와 방위를 직접 밝히

고 있다.

위 두 인용문 첫 구절에서 上帝와 萬物이 모두 震卦( )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上帝에 대하여 雷地豫卦( ) 大象辭에서는 “선왕이 豫卦를 써서 

음악을 지어 덕을 숭상하여 그윽히 상제에게 올려 돌아간 조상과 아비에 

짝하는 것이다.”29)라고 하여, 上帝가 돌아간 조상과 짝을 하는 인격적 존

재임을 밝히고, 火風鼎卦( ) 彖辭에서는 “나무로써 불에 순응함은 삶아서 

익힘이니, 聖人이 삶아서 상제에게 제향하고, 크게 삶아서 聖賢을 기르는 

2 8)  周易 , 說卦 제5장, “萬物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

也.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皆致養焉, 故曰致役乎坤. 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 故曰說言乎兌. 戰

乎乾, 乾西北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北方之卦也, 勞卦也, 萬物之所歸也, 

故曰勞乎坎. 艮東北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

2 9)  周易 , 天澤履卦, 大象辭, “先王, 以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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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0)라고 하여, 聖人이 天地의 主宰者인 上帝의 뜻을 자각하여 그것

을 바탕으로 賢人을 기른다고 하였다.

또 萬物에 대하여는 澤山咸卦( )와 雷風恒卦( ) 彖辭에서 “천지가 감응 

하여 만물이 변화하여 나오고, 성인이 人心에 감응하여 천하가 화평하니 

그 감응하는 바를 보면 天地萬物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31) “그 항상

하는 바를 보면 천지만물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32)라 하고, 繫辭下篇에

서는 “신명의 덕에 감통하며 만물의 뜻을 나누는 것이니”33) “天地의 기

운이 엉킴에 만물이 변화하여 순일하고 남녀가 정을 얽음에 만물이 변화

하여 나오나니”34)라고 하여, 만물은 모든 사물을 뜻하는 동시에 天地之道

가 드러나는 인격적 뜻을 가진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周易 에서 上帝는 天地의 주재자로 인격적 존재이며, 萬物은  

天地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현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上帝의 主

宰작용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만물이기 때문에 上帝와 萬物이 동

일하게 震卦( )에서 始生된다고 하였다. 또 震卦( )는 聖人을35) 상징하

는 괘로 萬物 가운데 가장 영명한 존재인 인간은 聖人之道에서 始生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始生한 萬物이 생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巽卦에서 가지런하니’이

3 0)  周易 , 火風鼎卦, 彖辭, “以木巽火, 亨飪也, 聖人亨, 以享上帝, 以大亨, 以養聖賢.”

3 1)  周易 , 澤山咸卦, 彖辭, “天地感而萬物, 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 和平, 觀其所感而天 

地萬物之情, 可見矣.”

3 2)  周易 , 雷風恒卦, 彖辭, “觀其所恒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3 3)  周易 , 繫辭下篇, 제2장,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3 4)  周易 , 繫辭下篇, 제6장, “天地, 絪縕, 萬物, 化醇, 男女, 構精, 萬物, 化生.”

3 5)  周易 , 說卦 제10장, “震, 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 제11장, “震, 爲長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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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巽卦( )는 神道 木道를36) 상징하는 것으로 天地의 合德에 의해 만물

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神道를 통해 만물이 깨끗하고 

가지런해지는 것이다.

다음 離卦( )는 日月之道를37) 상징하는 것으로 天地의 본성이 日月로  

 드러나면서 만물의 본질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日月

原理를 인간 주체적으로 자각하여 남쪽을 향해 백성의 마음을 들어서 천

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坤卦( )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기르는 원리를38) 나타내기 때문에 

‘坤卦에서 지극히 길러진다’라 하였다. 또 兌卦( )는 백성을39) 상징하는 것

으로 坤卦( )에 의해 길러진 백성들이 聖人之道에 즐거워하는 卦이다. 聖人

의 뜻은 말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兌卦에서 말씀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乾卦( )에서 싸우는 것은 陰陽이 두텁게 합덕하지 못하였 

기 때문으로40) ‘음양이 서로 엷은 것을 말한다’라 하였다. 陰陽은 君子와 

聖人을 상징하는 것으로 君子가 聖人之道를 공부하지만 아직 의심이 완전

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君子가 의심이 생겼을 때 험난이 있

게 되는데, 이를 ‘坎卦에서 수고롭다’고 하였다. 또 坎卦( )는 험난을41) 

3 6)  周易 , 風地觀卦, 彖辭, “觀天之神道而四時, 不忒.”, 重風巽卦, 彖辭, “彖曰重巽, 以申

命.” , 說卦 제11장, “巽, 爲木, 爲風, 爲長女.”

3 7)  周易 , 重火離卦, 彖辭, “彖曰離, 麗也, 日月, 麗乎天”, 說卦 제11장, “離, 爲火, 爲日,”

3 8)  周易 , 重地坤卦, 彖辭, “坤厚載物, 德合无疆, 含弘光大, 品物, 咸亨.”, 說卦 제11장, 

“坤, 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吝嗇, 爲均, 爲子母牛,”

3 9)  周易 , 重澤兌卦, 彖辭, “彖曰兌, 說也. 說以先民, 民忘其勞, 說以犯難, 民忘其死, 

說之大, 民勸矣哉.”, 說卦 제11장, “兌, 爲羊.”

4 0)  周易 , 重地坤卦, 文言, 上六爻辭, “陰疑於陽, 必戰, 爲其嫌於无陽也.”

4 1)  周易 , 重水坎卦, 彖辭, “彖曰習坎, 重險也.” , 說卦 제11장, “坎, 爲水 其於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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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만물

이 돌아가는 바’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艮卦( )는 萬物의 終始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였는 

데, 艮卦( )는 聖人之道와 대응되는 君子之道를 상징하는 괘로 終始變化

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震卦( )에서 시생된 聖人의 말씀이 艮 君子의 마

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文王八卦圖는 만물이 震卦( , 聖人之道)에서 始生하여 君子之道 

인 艮卦( )에서 長成됨을 상징하는 卦圖로 모든 인격적 존재(上帝)가 ‘震

卦가 변화하여 艮卦가 되는(震變爲艮)’42) 것을 표상하고 있다. 또 文王八卦

圖의 괘상을 보면, 南北의 축인 坎( ) 離卦( )는 日月을 상징하는 卦이

기 때문에 日月의 변화원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만물이 도덕적 존재로 생

장하는 뜻을 담고 있는 卦圖임을 알 수 있다.43)

즉, 文王八卦圖는 만물이 시생하여 장성해가는 원리를 표상하는 八卦圖 

이기 때문에 현존적 존재인 인간의 마음을 중심 본체로 하고, 四象이 네 

정방과 네 모퉁이로 나누어져 八卦를 형성하여 生長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先秦易學에서의 밝히고 있는 文王八卦圖에 대한 규정 

과 동무가 儒略 에서 언급한 내용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爲加憂, 爲心病, 爲耳痛, 爲血卦,”

4 2) 震卦의 聖人之道가 艮卦의 君子之道로 드러나는 원리가 震變爲艮의 原理인데, 이것

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괘가 64괘에서는 山雷頤卦( )이다.

4 3) 류남상, 임병학,  一夫 傳記와 正易 哲學 , 도서출판 연경원, 2013, 174쪽.

     주역 의 文王八卦圖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류남상의  周 正易經

合編 (도서출판 연경원, 2011.) 7 12쪽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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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周易 에서 文王八卦圖는 인간 마음을 본체로 하여 그 작용인 四象이 八卦

로 배치되어 인간 본성의 작용원리를 표상한다고 한 것과 儒略 에서 인

간 본성의 이치가 文王八卦圖에 혼연하다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 文王八卦圖와 性命論 의 관계  

 東醫壽世保元  제1권은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의 네  

章으로 구성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규명을 통해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

를 밝히고 있다. 특히 동무는 자신의 의학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근본

적으로 밝혀야 할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존재 구조를 性命論 44)에서 

논하고 있다. 

동무는 性命論 에서 자신의 四象哲學에 근거하여 인간 존재를 天 人  

性 命으로 논하고 있다. 天은 耳目鼻口에, 人은 肺脾肝腎에, 性은 頷臆臍

腹에, 命은 頭肩腰臀에 각각 연계시켜 四象의 구조로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는 文王八卦圖와 天 人, 文王八卦圖와 性 命으로 나누어 고 

찰해보고자 한다.

4 4) 性命論 은  周易 의 “乾道가 變化함으로서 각각 性命이 바르게 된다.(重天乾卦 彖 

辭, 乾道變化, 各正性命.)”와 “옛날에 聖人이  周易 을 지은 것은 장차 性命의 이치

에 순응하게 하고자 함이며(說卦 제2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에 그 

명칭의 직접적인 근거를 둔 것으로 ‘性’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本來性’이

고, ‘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할 ‘역사적 使命’이라 하겠다.(김만산, 周易

의 관점에서 본 사상의학원리(1) -性命論에 관하여- ,  東西哲學硏究  제19집, 한국

동서철학연구회, 1999,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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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王八卦圖와 天 人(耳目鼻口 肺脾肝腎)

동무는 性命論 첫 문장에서

“天機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地方이고, 둘째는 人倫이고, 셋째는 世會이

고, 넷째는 天時이다. 人事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居處이고, 둘째는 黨與이

고, 셋째는 交遇이고, 넷째는 事務이다. 귀로 天時를 들으며, 눈으로 世會를 

보며, 코로 人倫을 냄새 맡으며, 입으로 地方을 맛본다. 天時는 지극히 蕩한 

것이고, 世會는 지극히 큰 것이고, 人倫은 지극히 넓은 것이고, 地方은 지극

히 먼 것이다. 肺는 事務에 정통하며, 脾는 交遇에 합하며, 肝은 黨與를 세우

며, 腎은 居處를 정한다. 事務는 능히 닦아야 하고, 交遇는 능히 이루어야 하

고, 黨與는 능히 정제해야 하고, 居處는 능히 다스려야 한다.”45)

라고 하여, 天機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은 耳目鼻口와 人事인 事務 交

遇 黨與 居處는 肺脾肝腎에 각각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

먼저  格致藁 를 중심으로 性命論 의 天機 有四와 人事 有四의 철학적 

의미를 간략히 고찰해보면, 天機는 항상 운행하는46) 天道로 인간 삶의 근

거가 되는 것이며, 네 가지 구성요소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는 “天勢는 

넓고 크며 世會는 어지럽게 다투며, 人倫은 무성하게 번식하며, 地方은 광

활하여 막막하다.”47)라 하고, “天勢는 惡을 기울이는 것이고, 世會는 이익

4 5)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 

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

方.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邈也.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4 6)  格致藁 , 儒略 , 天勢, “天機 恒轉.”

4 7)  格致藁 , 儒略 , 天勢, “天勢浩瀚, 世會紛競, 人倫蕃殖, 地方曠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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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흥하는 것이며, 人倫은 善을 닦는 것이고, 地方은 생을 보호하는 것이

다.”48)라고 하여, 天時를 天勢라고 하고, 善惡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윤리

적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또 人事는 인간이 天機에 바탕하여 품부 받은 德性을 구현하는 것으 

로, 네 가지 구성요소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는 反誠箴 에서 “事務는 

과감히 결단함과 같은 것이 없고, 交遇는 관대하고 넓음만 같은 것이 없

고, 黨與는 바르고 큼만 같은 것이 없고, 處所는 편안하고 진중함만 같은 

것이 없다.”49)라고 하여, 居處를 處所라 하고, 결단함 관대하고 넓음

正大함 편안하고 진중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天機와 人事에 대하여 “天時는 大同한 것이고 事務는 各立한 것 

이요, 世會는 대동한 것이고 交遇는 각립한 것이요, 人倫은 대동한 것이고 

黨與는 각립한 것이요, 地方은 대동한 것이고 居處는 각립한 것이다.”50)라 

하고, “대동한 것은 天이고 각립한 것은 人이며”51)라고 하여, 天機와 人事

가 體用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性命論 에서는 “耳目鼻口는 천기를 깨닫는 것이고, 肺脾肝腎은  

인사를 세우는 것이며”52)라고 하여,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天機과 人事을 

4 8)  格致藁 , 儒略 , 天勢, “天勢傾惡也, 世會與利也, 人倫修善也, 地方保生也.”

4 9)  格致藁 , 反誠箴 , 兌箴, “事務 莫如果斷, 交遇 莫如寬弘, 黨與 莫如正大, 處所 莫如

寧衆.”

5 0)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

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5 1)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5 2)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立於人也, 頷臆臍腹 行其知

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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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고 세우는 형이상의 인격적 기관의 의미로 논하고 있다.

그러면 天機와 人事의 네 가지와 耳目鼻口 肺脾肝腎이 文王八卦圖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고찰해보자.

앞의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무는 ‘동무자주’에서 天機 有四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을 文王八卦圖의 네 정방에 배치시키고 있기 때문

에 네 모퉁이 방위에는 人事 有四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가 배치됨을 

알 수 있다. 물론 四端論 에서 肺脾肝腎을 네 모퉁이 四象이라고53) 한 것

에서도 人事 有四가 네 모퉁이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東武遺稿 의 ‘東武自註’에 근거하여 天機를 담고 있는 耳目鼻口 

는 네 정방에 배치되어 本體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四端論 에 근거하

여 人事를 담고 있는 肺脾肝腎이 네 모퉁이(維方)에서 작용하는 四象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文王八卦圖의 정방은 본체적 의미를, 모퉁이는 작용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는 철학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天機 有四에서 天時(耳)는 離卦( )에 世會(目)는 震卦( )에 人 

倫(鼻)은 坎卦( )에 地方(口)은 兌卦( )에 각각 배치되는 의미를 說卦 

제5장을 통해 설명해보면, 離卦( )는 밝음으로 성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耳는 天時를 밝히고 天時는 지극히 방탕하다고 하였으

며, 震卦( )는 上帝와 萬物이 나오는 곳으로 聖人이 인간 삶의 원리를 밝

히기 때문에 目은 世會를 보고 世會는 지극히 크다고 하였다. 

5 3)  東醫壽世保元 , 四端論 ,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

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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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坎卦( )는 하늘의 中正之氣로 그 뜻을 대행하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鼻는 人倫을 냄새 맡고 人倫은 지극히 넓다고 하였으며, 兌卦( )

는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口는 地方을 맛보

고 地方은 지극히 멀고 아득하다고 하였다.

또한 文王八卦圖에서 네 모퉁이에 배치된 巽卦( ) 艮卦( ) 乾卦 

( ) 坤卦( )에 배치되는 人事 有四 肺脾肝腎의 관계는 擴充論 과 臟

腑論 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擴充論 에서는 肺와 耳 脾와 目 肝과 鼻 腎과 口를 연계시켜 논하

고,54) 특히 臟腑論 에서는 耳 胃脘 舌下(頷) 頭腦(頭)와 肺를 肺之黨이

라 하고, 目 胃 兩乳(臆) 背膂(肩)와 脾를 脾之黨이라 하고, 鼻 小腸

臍 腰脊와 肝을 肝之黨이라 하고, 口 前陰(腹) 膀胱(臀)과 腎을 腎之黨이

라 하여,55) 한 무리(黨)로 묶고 있다. 

5 4)  東醫壽世保元 , “ 擴充論 ,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歸肺者 

大也, 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 故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歸肝者 大也, 少陽

之視, 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氣, 充足於背膂而歸脾者 大也, 少陰之味, 能廣博於

地方, 故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歸腎者 大也,”

5 5)  東醫壽世保元 , 臟腑論 ,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

舍也, 津海之淸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膩海, 膩海者, 神之所舍也, 膩海之膩汁淸

者, 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膻間兩乳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淸氣, 出于目而

爲氣, 入于背膂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淸者, 內歸于脾, 濁滓外歸于筋, 

故胃與兩乳目背膂筋, 皆脾之黨也.

    水穀凉氣, 自小膓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淸氣, 出于鼻而爲

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淸者, 內歸于肝, 濁滓外歸于肉, 

故小膓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寒氣, 自大膓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淸氣, 出

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淸者, 內歸于腎, 濁滓外

歸于骨, 故大膓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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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肺(事務)는 耳와 한 무리로 巽卦( )에 脾(交遇)는 目과 한 무 

리로 艮卦( )에 肝(黨與)은 鼻와 한 무리로 乾卦( )에 腎(居處)은 口와 

한 무리로 坤卦( )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說卦 제5장의 내용을 통해 고찰해보면, 巽卦( )는 가지런하여  

만물을 청결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능히 닦아야 하늘이 

자신에게 준 일을(事務) 처리하게 되니 그 시작이 되는 ‘肺’와 연계되며, 

艮卦( )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침과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히 

완성하여 사람을 사귀게(交遇) 되니 ‘脾’와 연계된다.

또 乾卦( )는 ‘乾之大始’로 위대한 시작이고56), 음과 양이 서로 엷어 

서 싸우기 때문에 능히 가지런히 정돈하여 나누어 모이게(黨與) 되니 ‘肝’

과 연계되며, 坤卦( )는 ‘坤作成物’로57) 땅에서 만물을 지극히 길러 완성

하기 때문에 능히 다스려서 삶의 터전을(居處) 이루고 살아가니 ‘腎’과 연

계된다.58)

이상에서 고찰한 說卦 제5장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하여 性命論 의 天  

人의 내용을 배치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된다.

5 6)  周易 , 繫辭上篇, 제1장, “乾知大始.”

5 7)  周易 , 繫辭上篇, 제1장, “坤作成物.”

5 8) 생리적 입장에서 巽卦의 가지런함은 肺가 수축과 이완하는 일정한 작용으로, 艮卦

의 終始변화는 脾의 완성하는 수용성으로, 乾卦의 陰陽相薄은 肝의 나누는 작용으

로, 坤卦의 길러냄은 腎의 걸러냄을 통한 生氣의 차원전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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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時  

事務 耳 居處

肺 腎

世會 目 口 地方

脾 肝

交遇 鼻 黨與

人倫

2. 文王八卦圖와 性 命(頷臆臍腹 頭肩腰臀)

性命論 에서는 天機 有四와 人事 有四에 이어서

“턱에는 籌策이 있고, 가슴에는 經綸이 있고, 배꼽에는 行檢이 있고, 배 

에는 度量이 있다. 주책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경륜은 自矜하지 말아야 하

고, 행검은 自伐하지 말아야 하고, 도량은 自夸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는 

識見이 있고, 어깨에는 威儀가 있고, 허리에는 材幹이 있고 ,엉덩이에는 方略

이 있다. 식견은 반드시 빼앗음이 없어야 하고 위의는 반드시 사치함이 없어

야 하고 재간은 반드시 게으름이 없어야 하고 방략은 반드시 도적질함이 없

어야 한다.”59 )

5 9)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籌策不可驕也, 

經綸不可矜也, 行檢不可伐也, 度量不可夸也.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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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인간의 몸을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의 四象的 구조로 논하고 있다.

앞 절에서 耳目鼻口는 天機를 깨닫고, 肺脾肝腎은 人事를 세우는 것이 

라 하여 생리적인 기관을 넘어선 인격적인 心官의 의미를 위주로 한다면, 

“턱과 가슴과 배꼽과 배는 그 知를 행하는 것이고, 머리와 어깨와 허리와 

엉덩이는 行을 행하는 것이다.”60)라고 하여,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은 知과 

行을 실천하는 身의 작용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性命論 에서는 天機는 大同한 것이고 人事는 各立하는 것이라 

하고,61) 또 “대동한 것은 天이고 각립한 것은 人이며 널리 통하는 것은 

性이고 홀로 행하는 것은 命이다.”62)라고 하여, 耳目鼻口는 天 肺脾肝腎은 

人 頷臆臍腹은 性 頭肩腰臀은 命에 각각 결부시키고 있다. 

위 문장을 통해서 天人性命의 관계를 고찰하면, 天과 人 性과 命이 각 

각 體用의 관계이며, 또 大同한 天과 博通한 性이 서로 짝을 이루고, 各立

한 人과 獨行하는 命이 짝을 이룬다고 하겠다.63)  

臟腑論 에서도 “혀의 津海는 귀의 근본이며 젖의 膏海는 눈의 근본이

며 배꼽의 油海는 코의 근본이며 전음의 液海는 입의 근본이다.”64)라고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懶也, 方畧必無竊也.”

6 0)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立於人也, 頷臆臍腹 行其知

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6 1)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

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

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畧獨行也.”

6 2)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6 3) 임병학, 동무 이제마의 四象的 사유체계와  맹자 ,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244쪽.

6 4)  東醫壽世保元 , 臟腑論 ,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膏海, 目之根本也, 臍之油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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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耳目鼻口와 頷臆臍腹을 연계시키고, “두뇌의 膩海는 폐의 근본이고 

등의 膜海는 비의 근본이고 허리의 血海는 간의 근본이고 방광의 精海는 

신의 근본이다.”65)라고 하여,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文王八卦圖에서는 耳目鼻口와 짝을 이루는 頷臆臍腹이 네 正方 

에 배치되고, 肺脾肝腎과 짝을 이루는 頭肩腰臀이 네 모퉁이에 배치되는 

것이다.

즉, 頷은 離卦( ) 臆은 震卦( ) 臍는 坎卦( ) 腹은 兌卦( )가 

각각 배치되는데, 설괘 제5장과 성명론 의 내용을 통해 설명해보자.

離卦( )는 밝음(明)을 드러내고 성인이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리기 때 

문에 頷에는 하늘의 충성스럽고 후덕한 소리를 좋아하는 籌策이 있고 교

만하지 말아야 하며, 震卦( )는 상제와 만물이 나오는 곳으로 聖人이 인

간 삶의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臆에는 세상의 부지런하고 검소한 색을 

좋아하여 인간 삶을 이끌어가는 經綸이 있고 자긍하지 말아야한다. 

坎卦( )는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水로 만물을 씻어주기 때문에 臍에는  

인간의 믿음직하고 착실한 도덕적 냄새를 좋아하여 행위를 검속하는 行檢이 

있고 자벌하지 말아야하며, 兌卦( )는 성인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을 상징

하기 때문에 腹에는 땅이 주는 어질고 사랑하는 맛을 좋아하여 만물을 다

스릴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度量이 있고 자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네 모퉁이에는 頭는 巽卦( ) 肩은 艮卦( ) 腰는 乾卦( )

臀은 坤卦( )에 각각 배치되는데, 설괘 제5장과 성명론 의 내용을 통해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

6 5)  東醫壽世保元 , 臟腑論 , “頭腦之膩海, 肺之根本也, 背膂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

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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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 巽卦( )는 가지런하여 事務를 능히 닦기 때문에 頭는 일을 헐

뜯는 소리를 미워하는 識見이 있고 빼앗음이 없어야 하며, 艮卦( )는 군

자로 사람을 사귀는 交遇와 결부되기 때문에 肩은 서로의 사귐을 어지럽

히고 어그러지게 하는 색을 미워하는 威儀가 있고 사치함이 없어야 한다. 

乾卦( )는 하늘이 준 나누고 모이는 黨與가 있기 때문에 腰는 무리를 해

치는 음흉한 냄새를 미워하는 材幹이 있고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坤卦( )는 

완성하여 삶의 터전인 居處를 다스리기 때문에 臀은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훔치는 도둑의 맛을 미워하는 方略이 있고 도적질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文王八卦圖에 근거하여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의 내용을 배치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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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 대하여 

“턱에는 驕心이 있고, 가슴에는 矜心이 있고, 배꼽에는 伐心이 있고, 배

에는 夸心이 있다. 교심은 意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긍심은 思慮를 자긍하

는 것이고, 벌심은 操行을 자벌하는 것이고, 과심은 志操를 자과하는 것이다. 

머리에는 擅心이 있고, 어깨에는 侈心이 있고, 허리에는 懶心이 있고, 엉덩이

에는 욕심이 있다. 천심은 이익을 빼앗는 것이고, 치심은 자기를 스스로 높

이는 것이고, 나심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욕심은 물건을 도적질하

는 것이다.”66 )

라고 하여, 頷臆臍腹에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만 있는 것이 아니라 驕心 

矜心 伐心 夸心이 있고, 頭肩腰臀에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만 있는 

것이 아니라 奪(擅)心 侈心 懶心 竊心이 있다고 하였다. 

性命論 에서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 대하여 지혜롭고 어질다고 하 

였지만,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불초하다고 하였고,67) 

또 耳目鼻口는 하늘의 지혜로운 것이고 肺脾肝腎은 사람의 어짊이라 하였

으나, 頷臆臍腹은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고 頭肩腰臀은 不肖를 면치 못한다

고 하였다.68) 

6 6)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頷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驕心驕意也, 矜

心矜慮也, 伐心伐操也, 夸心夸志也.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懶心, 臀有欲心. 擅心奪利

也, 侈心自尊也, 懶心自卑也, 欲心竊物也.”

6 7)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耳目鼻口 人皆知也, 頷臆臍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

也, 頭肩腰臀 人皆不肖也.”

6 8)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知也. 人之肺脾肝腎 人也, 人賢也. 

我之頷臆臍腹 我自爲心而未免愚也, 我之免愚在我也. 我之頭肩腰臀 我自爲身而未免不肖

也, 我之免不肖在我也.”  



 周易 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고찰 229

즉,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는 어리석고 不肖한 마음인 誣世之心(邪心)과  

罔民之心(怠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길

러야’하고 ‘그 몸을 닦고 그 명을 세워야’69) 人格的 존재로 살아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에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頷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臀의 怠心을 그림

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6 9)  東醫壽世保元 , 性命論 , “人之頷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

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立其命然

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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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동무는 자신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는  격치고 에서 伏羲八卦圖와 文王

八卦圖를 직접 언급하면서, 伏羲八卦圖의 괘 이름과 뜻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기도 하고 다름이 있는 것은 깊은 연구가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

여, 易學의 八卦圖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논자는  東武遺稿 의 ‘東武自註’와  격치고  儒略 에서 실마리를 

얻어, 文王八卦圖를 통해 四象醫學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는  동의수

세보원  제1권 性命論 을 분석 고찰하였다.

동무는 ‘東武自註’에서 性命論 의 天機 有四를 文王八卦圖의 卦와 방위

로 직접 주석하였으며, 또 四端論 에서는 ‘肺脾肝腎을 네 모퉁이(四維) 四

象’이라 하여, 文王八卦圖를 통해 사상의학의 원리를 해석하고 있다. 

性命論 에서는 자신의 四象的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인간 존재를 天

人 性 命의 구조로 논하면서, 天機인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은 耳目鼻口

와 결부시키고 人事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는 肺脾肝腎과 결부시키고, 

性인 頷臆臍腹에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 있고, 命인 頭肩腰臀에는 識

見 威儀 材幹 方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文王八卦圖에 배치하면, 天機는 네 正方에 위치하여 天時(耳)는 離

卦( )에 世會(目)는 震卦( )에 人倫(鼻)은 坎卦( )에 地方(口)은 兌卦

( )가 각각 배치되고, 人事는 네 모퉁이에 위치하여 肺(事務)는 巽卦( )

에 脾(交遇)는 艮卦( )에 肝(黨與)은 乾卦( )에 腎(居處)은 坤卦( )에 

각각 배치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논리 구조로 頷臆臍腹은 네 正方에, 頭肩腰臀은 네 모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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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頷은 離卦( ) 臆은 震卦( ) 臍는 坎卦( ) 腹은 兌卦( )

에 각각 배치되고, 頭는 巽卦( ) 肩은 艮卦( ) 腰는 乾卦( ) 臀은 

坤卦( )에 각각 결부되어 文王八卦圖에 배치된다. 이에 文王八卦圖를 통

해 性命論 의 天 人 性 命의 四象的 사유체계가 완전하게 결부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한편 文王八卦圖에 의한 性命論 의 고찰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밝힌  東醫壽世保元  제1권의 다른 목차인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을 분석 고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文王八卦圖가 사상의학의 철학적 

원리를 새롭게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도구(툴)가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단론 에서 논한 四象人의 喜怒哀樂에 따른 臟理의 大小를 해석하

는 것과70) 장부론 에서 논한 수곡의 溫氣 熱氣 凉氣 寒氣의 氣 흐름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文王八卦圖의 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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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m, Byeong-Hak

T h is research  w as  proposed  o f m aking  c lear the science  o f d iv ina tio n ’s  

m ean ing of T heories  on  N ature and  C onduct(性命論) on  Do ngu iSuseiBow on

(東醫壽世保元) fro m  based  on  the D iagram  of K ing  W en ’s e igh t tr igram (文王八卦

圖) of I C h ing .

W e used a notion analysis to  a m ethod of study of this thesis. W e ana lyzed  

ph iloso ph ica l m ean ing  of the D iagram  of K ing W en ’s  e igh t tr ig ram  thro ugh  

ana lyzing fundam enta l notions existing  on  I C hing . A na lysis and considera tion  

of T heo ries  on  N ature  and C onduct on  D ongu iS use iBow on  w as based  on  

that. A nd  w e  studied it based  o n  the  o rigina l tex t. Because  th is thesis is  

study c lar ify ing ph ilosoph ica l bas is of S asang  C onstitu tio nal M ed ic ine (S C M , 四

象醫學), stud ied  cen tered  around  the  or ig ina l tex t tha t is general hum an ities  

research  m ethods.

Ph ilo soph ical tho ugh t of Lee  Je-m a(李濟馬) started  find ing  ou t a theo ry  o f 

hum an na ture. It is said that the D iagram  of K ing W en ’s eigh t tr igram  con tain  

a  pr inc ip le  of hum an  na ture . E spec ia lly , w e  c an  co n firm  tha t hum an  nature  

is re lated w ith  the D iagram  of K ing W en ’s  eigh t trigram  from  say ing  the  

Lung Sp leen L iver Kidney(肺脾肝腎) a re four aspec ts  of fo ur corners  on  

D ongu iS use iBo wo n . S o through  the  D iagram  o f K ing  W en ’s e igh t trigram  I 

get a  resu lt tha t a th ink ing  sys tem  o f H eaven-H um an-N ature-C onduct(天人性

命) on  T heories  o n  N ature  and  Co nduct is connect perfect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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